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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풍경은 지루해!”…민정기 화백 서울 실험 

 

[앵커] 

남북정상회담을 장식한 작품 „북한산‟으로 주목받은 민정기 화백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. 

40년 이상 풍경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온 화가가 이번에는 서울 도심의 풍경으로 새로

운 실험을 했습니다. 

 

박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

 

[기자] 

중국화를 연상시키는 무릉도원과 종로구 부암동의 풍경을 화폭에 함께 담았습니다. 

주택가 공사장을 뒤로 멀리 보이는 풍경. 

인왕산과 백악산, 북한산이 동시에 보이는 우연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. 

박태원의 소설을 바탕으로 그린 청계천, 사직단과 세검정 등 수없이 관찰한 서울 시내 곳곳이 담

겼습니다. 40년 갂 산과 강에 사로잡혀 있던 민정기 화백. 

이번 개인전에서 그의 시선은 도심으로 옮겨졌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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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민정기 / 화백> “너무 시골 풍경에 천착하다 보면 사람이 좀 루즈할 때가 있어요. 도시는 복잡

하고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기도 한데…” 

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민 화백은 1980년대 초 스스로 „이발소 그림‟이라 부르는 작품으로 주목받

았습니다. 

이발소에 걸려있을 법한 세련되지 못한 그림들을 고급 재료로 다시 그렸는데 당시 추상미술 중

심의 미술계를 향한 비판이 담겼습니다. 

1987년 양평으로 작업실을 옮긴 이후 풍경을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지난해 4월 열린 남북정상회

담을 장식한 „북한산‟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. 

 

<민정기 / 화백> “(북한산은) 크게 둥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앞에 두 붂이 서 계시면 잘 조화스

러운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” 

민중미술에서 풍경을 넘어 서울의 모습까지… 

70대 화백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

 

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

 

bako@yna.c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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